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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수강한 글말교실 9회차는 ‘어떻게 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.’에 대해 다루었고, 그것은 

내가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었다.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의 대화가 주변인과 이루어졌기에 크게 

노력하지 않아도 대화가 잘 이루어졌지만, 대학에서의 대부분의 대화 상대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

었기에, 그들과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꽤 있다. 그런 부분에서, 이 글말교

실 프로그램은 나에게 꽤 큰 도움을 주었다. 

내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간결하고 실질적인 조언이었다. 해당 강좌에서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

수 있는 실질적 요소들에 대한 조언이 이루어졌다. 이런 내용들은 사실 머리로는 다 알아도, 실제로 

신경쓰며 대화를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. 굉장한 피로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. 나도 학

창 시절 학교에서 올바른 말하기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꽤 있지만, 막상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진

행하다 보면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발음이 뭉개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. 그렇다고 말하기 기술을 

적용해보자니 되려 생각이 꼬여 말이 이상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, 얼마 안 가 말하기 기술을 포

기하게 되었던 기억이 난다. 하지만 해당 강좌에서는 핵심만을 전달하는데, 그것이 오히려 실천에 

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하기 기술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었다.  

말하기 기술 이외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다. 바로 ‘자기 자신 칭찬하기’ 이다. 본래는 자신감을 갖

고 대화할 때 주눅들지 않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지만, 나는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. 나

는 나 자신의 업적을 별로 칭찬하지 않고, 잘한 것은 ‘운이 따라준 것’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. 

그러면서도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탓하며 후회하는 일이 잦아 자신감이 낮아지기도 

했다. 하지만 글말교실을 통해 이러한 내 생각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, 내가 나의 좋은 

점을 계속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. 그래서 예전보다 나 자신을 자주 칭찬하

려 노력했고, 조금씩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. 처음에는 오글거리기도 했지만, 나에 대한 

좋은 점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 나 자신을 더욱 아끼게 되고 행복감이 올

라갔다. 또, 이것이 습관화되어 주변인들에게도 사소한 칭찬을 건네게 되기도 했다. 예상치 못한 깨

달음을 얻게 되어 즐거웠다. 

사실 나는 이 글말교실을 교양 과목 교수님의 소개가 없었다면 전혀 몰랐을 것이다. 그래서 교수

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, 동시에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홍

보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. 또한,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포스터도 기존의 제목

만 쓰여있는 형식이 아니라,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알려주는 디자인으로 변경

되었으면 좋겠다.  

다음 학기에는 특강뿐만 아니라 일대일 코칭도 진행해보고 싶다. 단순히 배움을 주는 것이 아니

라,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기쁘다.  




